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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포트

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이야기가 있다. 사람과 사람 간의 

이야기가 있고, 사람과 자연, 시대를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

이야기도 있다.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숲, 그리고 그 숲의 

향기를 온몸으로 느끼고, 옛이야기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둘

레길 걷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일

상을 저당 잡힌 요즘의 진정한 힐링이 아닐 수 없다.

원주에는 명산 치악산 자락을 걸을 수 있는 치악산 둘레길

과 굽이굽이 원주를 돌아 천 리 도보여행하는 원주굽이길이 

있다. 

치악산 둘레길은 등산로, 옛길, 마을 길 등 우리의 소중한 자

연을 보전하면서 기존의 길과 새로운 길을 연결하고 다듬어 

치악산 자락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명품 도보 여행길이

다. 지난해 4월 제1코스 꽃밭머리길(11.2㎞), 제2코스 구룡길

(7㎞), 제3코스 수레너미길(14.9㎞), 총 3코스(33.1㎞)를 열었

고 올해 안에 총연장 120㎞ 모두 개통할 예정이다.

제1코스 꽃밭머리길이 펼쳐지는 행구동은 국립공원 치악산

을 등지고 앉아 광활한 원주 벌을 내려다보고 있다. 아름답

고 조용한 지역으로 고려 말의 충신 운곡 원천석 선생의 얼

이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. 치악산 소나무 숲속에 자리한 국

형사와 관음사 등 고찰이 많으며 골짜기마다 환상적인 비경

을 자랑한다. 관광자원들이 때 묻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어 

시민의 피서 및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.

제2코스 구룡길은 소초면 흥양리 제일 참숯에서부터 학곡

리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까지 연결되는 코스로, 치악산 자

락에 계곡을 따라 숲속으로 연결된 길이다. 기암괴석과 맑

은 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. 시작점과 끝 

지점 해발고도 차가 있어, 여타 둘레길과는 달리 관악산

(632.2ｍ)이나 수락산(638ｍ)을 등산하는 느낌의 코스다.

길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, 원주의 문화·역사를 홍보하

고 있다.

원주굽이길 코스는 원주 중심부에서 신림면 황둔까지 시

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나가는 모양으로, 원주 전역에 걸

쳐 편도 17개 코스와 원점회귀 13개 코스 등 30개 코스로 

구성됐다. 2017년 16개 코스(245㎞)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

안에 30개의 코스(400㎞)가 모두 개통할 예정이다. 원주

굽이길, 치악산 둘레길이 모두 개통되면 총연장 520㎞로 

전국 지방자치단체 도보 여행길 중 최장 거리의 길로 기

록된다.

7월부터 12월까지 첫째·셋째 주 토요일, 둘째·넷째 주 수

요일에 진행되는 ‘원주굽이길 함께 걷기 행사’는 월별로 

다른 코스를 함께 걸으며 서로 간의 위로와 힐링의 시간

을 갖는다.

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, 숲에서 즐기는 걷기

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

운동 방법인 동시에 함께 걷는 친구와의 추억여행이나 나

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한다.

이번 주말에는 원주의 다채로운 길을 오감으로 만끽하며 

힐링 숲길을 함께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. 

아름다운 풍경이 주는 진정한 힐링 
원주 둘레길을 걷는다

1, 2 수레너미길 3 치악산 둘레길 4 치악산 금강 소나무숲 길

제3코스 수레너미길은 과거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‘한국의 

아름다운 길 100선’에 뽑힐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

소초면 학곡리 군도 1호선의 느티나무 가로수길을 거쳐 수

레너미재를 넘어 태종대까지 연결되는 길이다. 철쭉, 들꽃, 

단풍, 설경 등 계절마다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제공한다.

수레너미길은 치악산 둘레길 중 가장 긴 코스로 조선 태종 

이방원이 즉위한 뒤 스승 원천석 선생을 만나기 위해 수레를 

타고 이 재를 넘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전

해진다.

‘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천 리 도보여행’인 원주굽이길은 원

주시를 대표하는 자연·인간 친화적인 도보여행 길이다. 걸

으면서 심신을 치유하고 나를 찾으며 원주의 소박한 삶의 체

취와 역사의 숨결을 찾을 수 있는 둘레길이다.

흙길, 숲길, 물길, 마을안길 등 기존의 걷기 좋은 길들을 최대

한 활용하고, 곳곳마다 코스안내판, 길잡이 띠를 설치해 여

행자들이 해당 코스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. 특히 

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원주굽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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